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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지식경제부 등록기자:

제목 돈 주며 막는 중 벌써 억: ‘ 2,400 ’大停電 …
조선일보(‘12. 8. 8,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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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내용1.

최근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전력난을□
막기 위해 수요관리를 실시하여 기업에게 절전보조금으로

억원을 지출하였음2,400 (’12.1 ’12.6)～
절전보조금은 전력 공급능력을 제대로 확보하거나 국민이ㅇ
전력을 낭비하지 않으면 안 써도 되는 돈으로 공급과 수요

관리를 실패하여 비싼 대가를 치른다고 보도

전력 수요관리 제도 관련 입장2.

전력 수요관리는 예비력이 만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450 kW□
있는 경우 피크시간대 전력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시행되는,

제도로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유사한 제도 도입, 운영 중

ㅇ 통상 만 급 발전소 건설에는 조 천억원 이상의 비용과100 kW 1 5

최소 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급변하는 전력 수요에 신속히5

대응하기 위해 수요관리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것임

ㅇ 전기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수요관리사업은 발전소 건설 대비

경제성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8

수요관리사업 수요관리사업평가보고서 전기연구원 월* B/C 8.91 ( , , ’11.5 )
수요관리 참여기업은 피크시간대에 전력사용량을 감축하여□
조업 차질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영업이익이 저하되거나,

ㅇ 조업시간 이동으로 인해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는 등 불편이

발생하기 때문에 수요관리 참여에 따른 피해 보상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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